
24과 광야에서 지켜 주신 하나님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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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햇볕이 쨍쨍,

태양이 너무 뜨거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해주니까요.

저녁이 되었어요.

밤에는 추워서

오들오들 떨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뜨거운 불 기둥이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출애굽기 15장~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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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배고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희고, 꿀맛 나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아, 목이 말라! 물을 좀 주세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시원한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햇살이 따가운 오후예요.

"와아! 정말 예쁘다."

소망이 잎사귀 사이로 동글동글한

초록색 토마토가 열렸어요.

"토마토가 너무 뜨거울 거야. 햇빛을 가려줘야지."

남우는 스카치테이프와 신문지를 가져와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창문에 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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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련도 씩씩하게 이겨내요



"남우야, 왜 신문지를 붙여놨니?" 궁금한 아빠가 

물어보셨어요. "아빠,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토마토가 

많이 따가울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지만 빨갛고 맛있는 토마토가 열리기 

위해서는 씩씩하게 뜨거운 햇빛을 이겨내야 하는 거야. 

우리 남우도 앞으로 멋진 주의 어린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씩씩하게 이겨낼 줄 알아야 한단다."

남우는 아빠 말씀대로 씩씩하고 멋진, 주의 어린이가 

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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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물 그리고 흙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 새싹은 예쁜 꽃,

커다란 나무가 되었어요. 무럭무럭 자란 꽃과 나무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더 튼튼하게 자라고 오랫

동안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랍니다. 꽃과 나무를 보면서 "사랑해!"라고 말해

보세요. 더욱 아름답고 푸르게 자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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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우리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답니다.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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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은 어떤 곳일까요?사막은 어떤 곳일까요?

사막(광야)은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는 땅이에요.

낮에는 타는 듯이 뜨겁고, 밤에는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춥답니다.

사막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모래가 쌓이고 언덕이 만들어집니다.

샘 근처에만 나무와 식물이 자라는데 이곳을 '오아시스'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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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의 발은 평평해서 모래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속눈썹이 길어서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 주어요. 콧구멍도 모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을 수 있답니다. 낙타의 등에는 영양분이 있고, 몸 구석구석에 물이

저장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은 따로 

있어요. 낙타, 선인장, 방울뱀, 올빼미 등이 

있어요.이런 식물과 동물은 사막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답니다.



세 접시에 각각 만나가 담겨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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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4개1개

한 접시에 담으면 모두

몇 개가 될까요?

개

세 접시에 똑같이 나누어 그려 보세요.

개 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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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기둥, 구름 기둥 만들기

아래에 있는 불 기둥, 구름 기둥을 예쁘게 색칠하고 오리세요.

밑 단을 접어 각각 맞는 자리에 풀로 붙이세요.

풀 칠 풀 칠

자르는 선

접는 선

구름 기둥 붙이는 곳 불 기둥 붙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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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신명기 2장 7절




